[image: ]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보도자료
Alliance for Resource & Climate Justice Center(ARC Center) Press Release
	시행일자 
	2026. 03. 13.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담 당 자 
	김정도 사무국장(010-5722-1201, jungdo.kim@arccenter.or.kr)

	제     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ARC) 공식 출범



“기후위기와 자원 개발의 경계에서 정의를 묻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ARC) 공식 출범
“에너지 전환 및 전환 광물·바이오 연료 등 자원 정의 연구 활동 본격화”
“김혜린 대표이사·김정도 사무국장 선임, 제주에서부터 대안을 찾아갈 것”

기후·자원정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이하 아크)’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아크는 제주도를 거점으로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인권과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화력발전 축소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과제를 발굴·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 산업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는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의 인권·환경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적 논의와 연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후·자원 정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크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팜유, 니켈 등 자원개발 사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 문제를 연구해 온 김혜린씨가 선출되었으며, 사무국 운영은 제주도에서 오랜 기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 온 김정도씨가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공익 활동을 이어 온 정신영 변호사도 선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와 정책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김혜린 대표이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의 위기 수준 또한 격상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스발전소 계획 철회와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단순한 ‘위기의 섬’에 머물지 않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는 ‘대안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아크의 모든 연구와 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크는 향후 도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후 및 자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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